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 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물, 곤충들도 놀고 싶겠죠? 

그렇다면…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한 

응급처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 



동물에 물리게 되면 재빨리 수돗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상처부위를 씻어냅니다. 

곧바로 병원을 방문해 상처 치료를 받고 

감염예방을 위해 동물의 예방접종 

이력이나 현재 질병상태를 확인합니다.  

 

Chapter 1. 동물  



벌이나 모기 등 침이 있는 곤충에  

쏘였다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침을 제거 

하고 냉찜질을 합니다. 1시간 이내에  

호흡곤란이 발생하거나 부종 및  

의식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Chapter 2. 곤충  



개미나 거미, 지네 등 곤충에 물렸다면 

상처부위를 흐르는물에 씻어 내고  

냉찜질을 합니다. 처음 보는 곤충이라면 

사진을 찍어 보관을 하고 가려움, 통증, 

발열, 등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Chapter 2. 곤충  



뱀에게 물렸다면 독이 덜 퍼지도록  

최대한 안정시킵니다. 부종이 심해지기  

전에 장신구나 의복을 제거하고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둡니다. 즉시 119에 요청 후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Chapter 3. 뱀  



Chapter 3. 뱀  

상처부위를 칼로 절개하거나 입으로 빨아  

독을 제거하는 것은 2차 감염이 될 수 있으니  

시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압박을 시도 할 때는 전문가와의  

의료 상담 후에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집콕생활 하는 요즘 

잠깐의 콧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아프면 안되겠죠?? 

용인소방서 카드뉴스 보시고 

안전한 야외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